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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57번  우리는 목장의 백성이로세 

예물준비성가 217번  정성 어린 우리 제물  

영성체성가  188번  천사의 양식  

파견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토요 특전 미사  신 태 경  이 태 희  손 신 애  박 지 희  

8시 미사 김 지 은  정 봉 재  백 정 덕  김 철 순  

9시 30분 미사  Ryan Kim  Timothy Shon Dylan Park Natalie Shon  

11시 미사  최 현 진   최 윤 승  김 월 중  주 호 종  

12시 30분 미사  양 만 석  정 재 연  정 재 연  임 칠 성  

5시 미사  이 미 첼 문 소 영  문 소 영  김 남 효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 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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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사 목 단 상   

  오늘 연중 제5주일을 맞이합니다. 또 이번 주 금

요일 설날을 지냅니다. 전통적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에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설렘과 희망을 준다면 우

리는 매일 밤 침대에 들 때, 새 아침 설렘을 자면 좋

겠습니다. 그래서 여명이 밝아 올 때 침대에서 눈을 

뜨면 그 기쁨이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또 

하루가 그 기쁨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걱정이나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더 좋게 하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좀과 같습

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시작하는 하루

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고 풍요롭게 할 것입니

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새해의 희망이 매일 아침 우리의 가슴에서 피어

나는 희망이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 복음(마르코 1:29-39)은 지난 주일의 

복음에 이어 예수님께서 새로 뽑은 제자 어부 네 

명과 함께 방문한 회당에서 ‘더러운 영’에 들린 사

람을 치유하고, 그들은 안드레아와 베드로의 집으

로 갑니다.  

 

  그때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 걸려 몸져누워 있

었고, 이에 예수님은 그 부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

니 열이 가셨습니다. 열이 가시자 예수님과 그 일행

을 시중들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일으키다” 입니다. 이는 

마태오 복음에 3번 나오는데, 오늘 베드로의 장모

가 일어나는 것과 5장의 소녀가 죽음에서 일어난 

사건과 14장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

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다’ 동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병석에서 일어나고, 죽음에서 일어

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하느님께서 일

으키십니다. 하느님의 자비로 우리는 병에서 일어

나고 죽음에서 일어나 영원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살아갑니

다. 그 일어남이 매일 반복되는 당연한 것같이 보이

지만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하루의 삶이 주님의 선

물입니다. 매일 우리는 주님의 선물을 받으며 살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총으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듯

이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도 하느님은 우리를 일으

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삶으로 일으

켜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으로 일어난 베드로의 장모

는 곧바로 손님들을 시중듭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

의 의미입니다. 열병에서 일어나자마자 손님을 대

접한다는 것은 그 병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차차 차

도가 있어 병이 나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

로 완벽하게 나아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갔다는 사

실입니다.  

 

  장모의 손님 대접은 또한 이웃에게 봉사하는 자세

가 바로 기적의 은총을 받은 이의 의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르코 10:45) 이는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보여주

는 섬김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봉사 즉 섬김을 일상화하기보다는 특별 활

동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당에서 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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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양로원에서 봉사하고, 레지오 활동으로 봉사하

고……등등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봉사는 

특별활동이 아닙니다. 일상을 이야기하고 계십니

다.  

 

  우리 일상의 모든 관계에서 봉사를 말씀하십니다. 

봉사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내 피붙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에게만 헌

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에게 헌신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친한 친구들에게 배려하고 친절

하고 위로하며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봉사는 특별활동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예수님께

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당신의 일과에 틈을 

내어 치유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

라, 당신의 온몸과 마음과 정신을 다 바쳐서 사랑

으로 섬긴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섬김이 쉽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내 자식에게 하듯이 헌신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그것보다 더 헌신적으로 우리를 사

랑하셨지만……우리는 최소한 노력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언제나 “섬김”에 대해 기도하고 성찰하고 

묵상하며 일상에 녹여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말

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

르코 복음은 바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지은 

복음서입니다. 

 

  현재 우리는 박해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그 어느 때보다도 완벽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롭게 믿은 우리의 신앙이 

죽을 위험에 노출되면서도 예수님을 믿은 이들보

다 강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

니다. 봉사가 특별활동인 것처럼 사랑도 특별활동

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합니

다.” 하고 고백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

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참조 요한 1서 4:40)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선별적이지 않습니다. 보편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말보다 

‘보편적’이란 말인 ‘가톨릭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그 보편적 사랑을 위해 예수님은 한곳에 머물지 

않으시고 전도 여행을 떠나십니다. 하느님의 복음

이 더 많은 사람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가능한 많

은 고을을 제자들과 다니십니다. 그리고 후에 제자

들의 예수님과 머물면서 보고 배우고 익혀서 때가 

되었을 때 그들도 세상으로 파견할 것입니다. 복음 

선포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입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

파하기보다 우리의 “섬기는 삶”으로 복음을 전해

야 합니다. 자주 인용하는 작자 미상의 명언을 독

백처럼 다시 여러분과 나눕니다.  

 

  “우리를 알지만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알기 때문에 하느님을 알게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Live in such a way that those who know you, 

but don’t know God will come to know Him, 

because they know us.)”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느

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을 시작합니다. 기도는 이 믿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없애고 용기를 

줍니다. 용기는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복음을 선포

할 힘을 줍니다. 그 힘은 바로 우리를 고통과 죽음

에서 일으키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삶과 닮게 

할 것입니다. 새해의 첫날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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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일 (2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청하는 기도                                                                       2021년 2월 7일 

Prayer to overcome Covid-19 
 

 God our Father, 

 We come to you in our need 

 To ask your protection against the Covid-19 

 That has claimed lives 

 And has affected many. 

 

 We pray for your grace 

 Of this virus and its disease 

 And of stemming the tide of its transmission. 

 Guide the hands and minds of medical experts 

 That they may minister to the sick 

 With competence and compassion, 

 And of those governments and private agencies 

 That must find the cure and solution to this pandemic. 

 

 We pray for those afflicted, 

 May they be restored to health soon. 

 

 Grant us the grace 

 To work for the good of all 

 And to help those in need. 

 

 Grant this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your Son, 

 One God, forever and ever. Amen. 

 

 Mary Help of all Christians, 

 pray for us. 

 St. Raphael, 

 pray for us. 

 St. Paul Chong Ha-Sang, 

 pray for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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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특강  

특별헌금  

성지 모음  

재의 수요일 (2월 17일)에 쓰는 재는 지난해의 

성지를 태워서 만듭니다. 각 가정에서 보관했던 

성지를 수거하오니 수거 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거기간 : 2월 14일(일)까지 

설날 합동 미사  

일시 : 2월 12일(금) 7 a.m. 

봉헌은 합동 연미사 봉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설날 위령 미사 봉헌  

설날 당일 미사를 참석 못하시는 분은 위령 미사 

봉투를 2월 7일(오늘)까지 미사헌금과 함께 봉헌

하면 설날 위령 미사 때 함께 봉헌 하겠습니다.  

은혼식•금혼식 신청 받습니다.  

Virtus 교육  

코비드19 검사  

재의 수요일  

사순 특강  

십시일반의 나눔 (Rice Bowl)  



미사참례 장소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하여 성당 안에 지정된 좌석이 다 찰 경우  

성당 친교실에서 미사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50년사 편찬위원회 (자료 수집) 

50년사 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교우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1. 본당 관련 사진, 

2. 본당 관련 비디오, 

3. 본당 관련 기념 될 만한 글이나 물건등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

원회에서 전산 작업 후 다시 연락을 취해서 소장

하고 계신 자료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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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후 방역 봉사  

미사 후 방역을 위한 청소(Sanitizing seat)와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신자분은 미사 후  

봉사자와 같이 남아 방역 청소 및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보 광고주 모집 

안나회 판매대  

알 림 

성경통독 후기 모집 

성경통독 후기를 모집합니다. 작성하신 성경 

통독 후기를 사목회 안내데스크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초등부 주일학교 개학  

중고등부 주일학교 개학  

 

질문은 아래에 있는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중고등부 : Mr. John C. Han  

이메일 : youthstpaulsundayschool@gmail.com 

조당 해소 상담  

혼인 조당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분은  

진명 부제님께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진명 바오로 부제님  

연락처 : (917) 750-4805 

사목회의  

단체장 회의  

모집 

mailto:st.paulchonghasangsundayschool@gmail.com
mailto:youthstpaulsundayschool@gmail.com


요즘 모두가 참 힘듭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 또는 사소한 이야기,  

답답한 마음을 나눌 분은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님 이메일  

spchrectory@gmail.com으로  

기도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웹사이트는 StPaulQueens.org입니다. 

우리의 정성  

 

  

  

  

  

  

온라인 헌금 서비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사참석 및 성당 방문

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본당에서는 아래와 같

이 온라인 헌금 서비스를 합니다. 간편하게 휴대

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시거나 GiveCentral 

헌금 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1) 문자메시지 이용 - 휴대폰의 메시지 창을       

  열고 전화번호 218-332-7676 를 입력 후 sunday    

   라고 문자를 보내면 헌금 서비스 링크가 옵니     

  다. 그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셔서 필요한 정보 

  를 기입하시고 Submit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문자는 대, 소문자 상관 없습니다.)  

(방법 2) GiveCentral 헌금 페이지 이용 - 저희 퀸     

  즈 성당은 GiveCentral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합   

  니다. 아래 링크로 퀸즈성당의 헌금사이트로 들    

  어가서 원하시는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도 헌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givecentral.org/location/696  

(방법 3) 체크를 성당 사무실로 보내기 - 카드  

  페이 혹은 온라인 서비스가 어려우신 분은  

  체크를 사무실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Check Payable to: St. Paul Church  

        주소: 32-1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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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1년 2월 7일 

알 림 

주중 성체조배 안내  

성체조배 시간동안 봉사자가 없습니다.  

조배자는 아래의 규칙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에 들어 오실 때 손세정제로 손 소독후 

입장하며, 설치되어 있는 발열체크 기계에 꼭 

열을 체크하신 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100℉ 이상인 분을 스스로 입장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후 비치된 출입 확인서에 성함, 전화번

호, 측정된 온도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성당 안에서 구분되어진 선은 넘지 않으며, 

표시되어 있는 자리에만 앉습니다.  

 조배 시간은 9 a.m.—1 p.m.까지입니다.   

알 림 

성체조배 헌금  

특별헌금  

도네이션 

감사헌금 



         미사 봉헌                                                                                       2021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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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The Eternally Broken Heart of God  

< Fifth Sunday in Ordinary Time > 

       Weekly Homily                                                                                                                                                        February 7, 2021 

By Fr. Joseph Veneroso, M.M.  

  When he was rector of our Maryknoll seminary, Fr. Larry Lewis told the men training for the priest-
hood, “You can’t be an effective priest until you’ve had your heart broken. Twice.” There is great wis-
dom in his words. Aside from saying Mass and performing weddings, most people the priest encoun-
ters have broken hearts. Some by the loss of a loved one through death. Some by broken engagements 
or divorce. Others by disappointment for not being accepted into the right college or not getting the 
right job. Only a priest who has had his heart broken twice can minister to people with broken hearts, 
because he feels their pain. 
 
  Today’s responsorial declares, “Praise the Lord, who heals the broken hearted.” 
My heart has been broken several times. That’s inevitable. That’s life. Probably the second worse 
times for me was when my parents died. My father was 84 when he passed, but I had lost him years 
before because he suffered from Alzheimer’s. We lost him little by little over the years, to the point 
when he finally died, it was anticlimactic. My mother’s death in 2002 at the age of 94 was actually 
mystical. She lived a long and beautiful life and when her time came, she left this earth peacefully. 
Yet in our sadness, my sister and I both noticed that Mom felt even closer to us after she died. Some-
how we knew she was with God and she was at peace. Oddly, the worse my heart was broken, believe 
it or not, was when my dog Hopi died. I felt guilty that it hurt so much and I told the vet how strange 
it was crying more for my dog than for my parents. He assured me that was normal. “Your dog is a 
perpetual toddler, totally dependent on you and part of your everyday life.” The veterinary knew my 
heart because he knew what it felt like to lose a beloved pet. So how is it that the Lord heals the bro-
ken heart? Because the Lord became human and experienced sadness, loneliness and abandonment. 
The picture of the Sacred Heart of Jesus reminds us that the heart of the Lord is eternally broken. Thus 
he can eternally heal our hearts.  

1st Sunday in 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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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s PRAYER TO OVERCOME COVID19 is on page 4 

Lunar New Year’s Day Mass 
Date : Feb. 12th (Fri) 
Time : 7 a.m.  

Collection of Old Palms 
Collection box is in the church office until Sunday, Feb. 14.  

First Day of Elementary Sunday School  
Date : Feb. 7th (Today)   
Time : 11 a.m.  (It is online class.) 

First Day of JH/ HS Sunday School   
Date : Feb. 12th (Fri)   
Time : 8 p.m.  
It will be online class.  

VIRTUS  (Online Class)  
Date : Feb. 25th (Thu)  
Time: 8 p.m.  
Zoom info will announce later .  

Ash Wednesday 
Date : Feb. 17th (Wed) 
Distribution of ashes will be during the 7 a.m. and 8 p.m. 
masses 

Parish Almsgiving: CRS Rice Bowl 
Paper bowls will be found at the front doors of the church 
on Sunday, Feb. 14th.  

COVID19 Test  
Date : Feb. 18th (Thu)  
Time : 9:30 a.m. -  4 p.m.  
Location : St. Paul Education Center 
Please register before 3 p.m. at the test site.   



오 데이비드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5th Sunday in Ordinary Time                                                                                                   February 7, 2021 (Year B)  No. 2513 

Responsorial  

Psalm 
Praise the Lord, who heals the brokenhearted.     

  

 

◎ 
Lord, hear our prayer.

◎

◎

◎

◎

◎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Job     
   Job 7:1-4,6-7 (74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rinthians  
   1 Corinthians 9:16-19, 22-23 

Communion Antiphon 

  Let them thank the Lord for his mercy,  
  his wonders for the children of men,  
  for he satisfies the thirsty soul,  
  and the hungry he fills with good things.  

Psalm 147:1-2,3-4,5-6 


